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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탄소배출권 시장 창설 본격화
4월 배출권 시장 창설 연구회 출범 … 2006년 배출량 되려 6.4% 증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기업간에 거래하는 배출권 시장을 수년 내에 창

설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배출량 거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다 반대해온 재계도 허용 분위기로 돌아서는 등 여

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4월 배출권 시장 창설을 위한 연구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연구회는 배출량 거래방법과 시장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 정부 및 재계와 연계해 폭넓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국내 배출량 시장의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빠르면 수년 내에 일본에서 첫 배출량 시장이 창설될 것으로 예상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도는 정부가 각 기업에 배출량 상한선을 할당해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기업이 배출

권 여분을 상한을 초과한 기업에 판매하는 제도로, 배출량이 적을수록 기업으로서는 이익이며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늘게 된다.

유럽연합(EU)은 2005년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유럽기후거래소 등을 통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도 도입 움직임이 있으나 일본에서는 재계의 반대로 배출량 거래제도가 없

이 뒤져 있는 상태이다.

2006년 탄소배출 시장은 세계적으로 3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는 일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6% 

삭감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거꾸로 6.4%가 증가해 목표 달성이 곤란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연

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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